
레진코믹스 일본어판 블로그의 해명문 전문 번역 
 

 

다음은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일본어판 블로그에 게재한, 근간의 작가 불공정 대우에 논란에 

대한 해명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디 이 문서는 페미위키의 "레진코믹스의 작가 부당 대우" 문서에 게재되었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삭제된 뒤 2월 9일 에버노트로 이전해 게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페미위키의 저작권 규정을 어긴 점을 사과 드립니다. 

 

(최초 게재: 2018년 2월 6일, 페미위키) 

(게재 이전: 2018년 2월 9일, 에버노트) 

 

 

【중요 공지】 비방·중상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레진코믹스에 대한 비방·중상에 대하여 저희 회사의 입장을 

설명함과 동시에, 폐사와 계약한 작가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정산 투명성과 정확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작가와의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으로서 주요 주주 회사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http://dart.fss.or.kr/) 기존 재무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이 

사이트에서 직접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 레진코믹스와 계약한 작가 처우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1) 레진코믹스에서 연재 중인 작가들에게 달마다 최저수익 보장금액(MG, 미니멈 개런티)와 

판매정산금액 중, 더 높은 쪽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 작품 완결 후에도 달마다 판매정산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레진코믹스는 유료 

콘텐츠 판매 플랫폼으로, 광고 수익 등 별도의 수익 모델은 없습니다.)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인 레진코믹스가 MG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연재 기간 중 

해당 작품이 잘 팔리지 않아도, 달마다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레진코믹스는 기본 MG제도를 통하여 판매 정산액이 월 20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도, 200만 

원까지는 저희가 금액을 보장하여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재 중인 작가의 당월 판매 정산액이 100만 원이 되었을 경우, 저희 회사는 100만 원을 

더하여 2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최저 MG를 보장합니다. 

 

가령 700만 원의 판매 정산액이 발생하면 700만 원을, 40만 원이 발생하면 16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200만 원이 발생하면 200만 원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작품 휴재 

중에도 당월의 판매 정산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이때 폐사가 작가에게 지불하는 MG에 대하여 앞으로 발생할 판매 정산 금액에서 MG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유료 만화 플랫폼에서 이 같은 MG 제도를 

시작한 것은 레진코믹스가 처음으로, 현재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료 만화 

플랫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레진코믹스와 계약 중인 작가들과는 작가 계약이 아닌 작품 계약(작가가 레진 소속이 

아니라 프리랜서인 형태) 형태로 계약했으나, 작가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건강검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내 우수한 건강검진 전문 병원을 

지정하여 건강검진 대상인 작가들에게 일반적인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산부인과 검사 

등의 기본 검사 이외에도, 선택적으로 내시경 또는 초음파 검사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밖에도 작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와 자녀에게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상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 결혼식 축하를 위한 화환이나 신년 선물 등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레진코믹스의 복지제도는 작가 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3. 커뮤니케이션 오해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현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레진코믹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내부 시스템 

미비로 작가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 지불을 마쳤으며, 작가 8명에게는 정산 금액 이외에도 지연에 따른 이자도 

제안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작가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레진코믹스는 2014년 중국 진출 당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2017년부터는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현지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작가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7000작품 이상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700명 이상의 작가와 직접 작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본의 아니게 작가와의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이를 개선하고자 작가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편집부는 작가를 대상으로 작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신설한 작가 커뮤니케이션 팀은 작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한편 레진코믹스의 성장을 경제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일은 

예전부터도 빈번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더한층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수록, 이를 질투하고 견제하는 이들이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일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본질에 집중하여 "만화가가 그리고픈 

만화를 그림으로써 다양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어야 독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레진코믹스의 철학을 실천하고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 내부의 개선점을 꾸준히 진지하게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